
올릭스 R&D day IR 행사 – 2025.4.29 

Part1. CEO: 기반 기술 및 R&D 현황 소개 

Part2. 연구소장: 올릭스 RNAi 플랫폼 및 핵심 파이프라인 

Part3. BD 

Part4. CFO: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재무전략 

Part5. CEO Vision, Q&A 

금일 R&D 데이를 통해 올릭스의 기술 경쟁력, 주요 파이프라인에 대한 연구 개발 현황

과 사업 개발, 재무 각 분야별 전략을 발표하고 글로벌 시장을 향한 당사의 비전와 의지

를 함께 나누고자 함. 

 

이동기 올릭스 대표 인사 

• 여의도 이전 기업설명회 대부분 혼자 말씀드리는 자리로 진행 

• 이번에는 주요 임원들이 총출동해서 저희의 기반기술 그리고 파이프라인에 대한 

구체적인 소개, 앞으로의 방향성 그리고 회사의 향후 발전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

으로 말씀 드리고자 함 

• 피부 및 모발 재생 관련 공동연구가 이제 마무리 작업이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

에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말씀드릴 것. 저희의 스탠스는 변함이 없음 

• 저희 올릭스 기반 기술과 R&D 현황에 대해 하이 레벨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함 

• 그 다음 연구소장님께서 구체적으로 기술력과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

정 



 

• 올릭스가 개발하고 있는 RNA 간섭 RNAi 기술은 핵산 치료제라는 범주에 속함 

• 핵산 치료제라고 하는 개념을 간단하게 말씀 드리면 유전 정보는 당연히 DNA에 

들어 있고 그 DNA에서 mRNA로 전사가 되고 그리고 mRNA에서 단백질이 만들

어지게 됨 

• 이 단백질이 문제가 생기거나 혹은 정상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발현이 될 경우에 

질병이 유발되는 경우가 많음 

• 우리 핵산 치료제는 이제 3세대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함. 그럼 1,2 세대는 뭐냐면 

보통 1세대 신약 개발 플랫폼은 저분자 화합물 small molecule이라고 얘기를 하

고 2세대 플랫폼은 재조합 단백질 그 중에서도 항체 치료제를 보통 2세대 편의성

으로 얘기함.  

• 이러한 저분자 화합물이나 항체 같은 경우에 이미 만들어진 단백질에 적용함으로

써 단백질의 활성화를 억제하는 방식으로 약물의 효과를 내는 반면 우리 3세대 

핵산 치료제의 경우에는 mRNA에 직접 작용을 해서, 핵산 치료제 자체도 DNA 

RNA 염기서열을 가지고 있는 핵산이기 때문에 mRNA가 가지고 있는 염기서열과 

상호적으로 complimentary하게 자기 짝이 맞는 mRNA를 찾아가서 결합한 다음에 

그 mRNA로부터 단백질이 생성되지 못하게 하는 기전으로 약물의 효과를 내게 

됨 

• 그래서 1,2 세대 플랫폼에 비해서 한 레벨 up stream해서 작용하는 약물의 모달

리티라고 볼 수 있겠음 



 

• 저희 올릭스가 개발하고 있는 siRNA나 혹은 ASO와 같은 이런 핵산 치료제들이 

있는데 최근에 Genome Editing" (유전체 편집) 유전자 교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 Genome Editing 과 핵산 치료제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 세포 내에 존재하는 DNA의 유전 정보는 전혀 건

드리지 않음. 

• 그러니까 유전 정보를 영구적으로 변형시키지 않고 DNA에서 일시적으로 만들어

지는 mRNA에 작용하기 때문에 유전정보를 변형시킴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잠재

적 부작용에 대한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부분이 Genome Editing 과 핵산 치료제

의 제일 큰 차이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음 

• 핵산치료제가 최근 10년에 굉장히 각광을 많이 받고 있음. 사실 히스토리는 굉장

히 오래됨. 최근 10년에 FTA가 승인 받은 핵산 치료제가 총 26개가 있는데 지난 

10년간 23종이 승인을 받았음. 그 중에서 RNA 간섭 치료제 siRNA같은 경우에는 

ASO보다는 굉장히 최근에 개발 중.  

• 그래서 2018년에 siRNA 약물 최초로 Alnylam의 onpattro가 FDA승인을 취득한 

이후에 매년 평균 1개 정도의 siRNA 약물이 승인을 받아서 현재는 총 7종의 

siRNA 치료제와 FDA승인을 받은 상태 

• 현재 145개의 siRNA 약물이 임상에 진행 중일 정도로 굉장히 글로벌하게 많은 

관심을 갖고 연구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기술 



 

• ASO와 siRNA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siRNA는 두 가닥으로 이렇게 잘

라서 이루어져 있고 세포 내로 들어가서 RISC라고 하는 세포 내에 존재하는 단백

질과 결합을 해서 자기 염기서열과 상보적인 mRNA 스캐닝을 해가면서 내가 짝

에 맞는 mRNA를 만났을 때 mRNA를 절단하게 됨 

• 절단을 하면 당연히 단백질이 안 생김. 그런데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RISC와 결함한 siRNA는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게 됨 

• 우리가 catalytic(촉매. 즉 RISC는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siRNA가 mRNA를 절단 

시키고 계속 재 사용됨)경우. 반면 ASO 같은 경우 siRNA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이런 catalytic한 기전이 좀 떨어지는 편. 그 얘기는 우리가 소량의 siRNA가 세포 

내로 도입이 되었을 때 굉장히 높은 효력을 가지고 효력 기간도 굉장히 오래 갈 

수 있다라는것을 시사함  

• 실제로 ASO의 선도적인 기업인 아이오니스가 있고 siRNA는 Alnylam이라는 기업

이 있는데 그 외에도 몇 개의 기업이 있음. 우리가 동일한 표적으로 개발되고 있

는 약물들을 비교해 봤을 때 전반적으로 ASO 보다는 siRNA가 절대 효력이라든지 

효력이 있는 기간이 훨씬 긴 것을 임상적인 결과로 확인하고 있음 

 



 

• RNAi 치료제는 일반적인 신약 개발 대비 임상 성공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가 

되고 있는데 사실 치료제가 많지 않고 대부분 Alnylam에서 개발되었기 때문에 

Alnylam의 케이스를 들면 임상 1상에서 2상으로 넘어가는 과정 2상 3상 ..3상에

서 승인까지의 성공률은 일반적인 신약 개발 업계 평균 대비 6배 이상의 높은 성

공률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 GWAS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주제를 벗어나긴 하지만) 이런 siRNA 치료제의 많

은 경우가 GWAS라고 해서 인간 대규모 유전체 연구를 통해서 어떤 질환과 연관

성이 있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입증된 타겟에 대해서 개발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



음 

• 이번에 릴리에 기술 이전한 MASH 비만 치료제의 경우에도 이 GWAS Genome-

wide association study를 통해서 발굴된 타겟임. GWAS의 경우에 일반적인 타겟 

대비 임상 성공률이 약 2.6배 정도 높다고 보고가 되어 있음. 그 얘기는 저희가 

GWAS를 기반으로 siRNA 기반으로 만든 OLX75016 이것이 이번에 릴리에 기술

이전한 후보물질임(siRNA약의 특징과 GWAS 의 결과물의 합이라 임상 성공 확률

이 높을 것) 

• 이 경우가 상대적으로 훨씬 높은 신약승인 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

리고자 이 장표를 만들어 봤음 

 

• 2031년에 USD 5B 이상 될 것으로 보고 매년 굉장히 높은 성장성을 보이고 있는 

개화기에 들어선 신약 기술이라고 할 수 있음 

• 그리고 Alnylam 같은 경우에 TTR amyloidosis라는 이 희귀 질환에 대해서 개발한 

치료제의 경우 현재 1B을 넘어서는 매출을 달성하고 있음 그리고 Alnylam에서 

개발해서 노바티스에서 FDA승인을 받은 Inclisiran 이라고 하는 PCSK9을 억제시킴

으로써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경우에도 매출이 급성장하고 있음 

• 그래서 어떤 개념 입증의 단계에서 실제로 시장성을 가지고 수익을 실현하는 단

계로 넘어서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음 



 

• 지난 수년간 1B 이상의 이런 siRNA치료제 기업과 그 외 빅파마들 사이에 다수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음 

 

• 이런 siRNA 치료제가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업계 관계자분들을 만나서 얘

기 해보고 세미나에서도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siRNA는 희귀 질환에 특화된 

모달리티가 아니냐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오늘 꼭 강

조 드리고 싶음 

• 시작은 siRNA 치료제 개발은 희귀 질환이라든지 orphan disease부터 시작이 되었



으나 이후에 소위 블록버스터 창출이 가능한 시장으로 넘어가고 있는 과정임. 그

럼 왜 그런 전략을 선택했느냐 저희가 유추를 해보면 결국은 siRNA라는 플랫폼 

자체가 굉장히 새로운 모달리티기 때문에 처음에 빠르게 임상을 진행하고 그 다

음 상대적으로 효력이 있을 경우 승인을 받기가 쉬운 그런 희귀질환쪽으로 개발

을 해서 먼저 약물의 승인을 받고나서, 기술의 입증을 한 다음 점차적으로 시장을 

확대해 나가는 전략으로 이 siRNA 치료제 기술이 발전해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림 

• 그래서 최근에 개발이 진행 중인 siRNA 약물들은 MASH라든지 고중성 지질 혈

증이라든지 비만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큰 시장 블록버스터

로서의 성공 가능성이 높은 시장으로 siRNA 치료제가 진화해가고 있음 

 

• 이런 RNA 간섭 RNAi 플랫폼은 큰 범용성과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함.  예

를 들어서 간을 표적으로 하는 siRNA 플랫폼이 완성이 됐다라고 하면 이제 이런 

구조가 될텐데 우리가 표적 질환이 바뀌게 되면 표적 질환을 유발하는 유전자에

서 만들어지는 mRNA 에서 특정 염기 서열을 찾아낸 다음 원래 가지고 있던 템

플릿 틀에다가 염기 서열만 변경해 주면 굉장히 빠르게 새로운 질환에 대한 

siRNA 약물 후보물질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임 (플랫폼 기술) 

• 그래서 실제로 내부에서 많은 연구 개발을 해보면 Hit 찾는데 한 2개월 그리고 

선도물질까지 한 6개월 그리고 후보물질 도출 이거는 소위 GLP-tox("Good 

Laboratory Practice Toxicology Study"의 약자로, 신약 후보 물질을 독성 시험하

는 중요한 전임상 단계)로 들어가는 단계까지 한 1년이면 개발할 수 있다라고 실

제 저희의 경험으로 다양한 치료제 개발을 통해 경험 중.  



 

• 그래서 저희 올릭스는 비대칭 siRNA라고 하는 독자적인 플랫폼을 가지고 2010년

에 창업을 함. 비대칭 siRNA라는 것은 이 siRNA는 두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가 실제로 mRNA와 결합하지 않은 센스 가닥을 조금 짧게 줄임으로써 이 센

스 가닥에 의한 off target 효과를 제거함. 그리고 그 당시 가장 중요한 것은 2000

년대 초중반만 해도 Alnylam이 원천 특허를 가지고 siRNA에서 주어진 시장을 거

의 독점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개발한 비대칭 기술은 Alnylam의 특허에 접촉

하지 않는 ‘실시 자유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해서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에 치료제 개발에 뛰어들게 됨 

•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당연히 약물을 만들 수 없음. siRNA를 세포 내로 전달 하

는 전달 기술이 필요함. 그래서 올릭스는 두 가지 전달 기술을 확보 

• 첫 번째는 지질 lipid를 붙여서 국소 투여 혹은 간외에 다른 장기를 타겟할 수 있

는 Lipid를 붙이는 기술, 그 다음에는 GalNAc이라고 하는 간 세포를 굉장히 특이

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타겟팅 GalNAc기술 이 두 개의 기술을 저희가 확보해서 

이 기술들을 바탕으로 신약 개발을 진행하고 있음



 

• 먼저 GalNAc부터 소개를 드리면 비대칭 siRNA... asiRNA에 GalNAc이라고 하는 

N-acetylgalactosamine이라고 하는 탄수화물을이제 붙여주게 되면 이 GalNAc은 

간세포 표면에 있는 ASGPR이라고 하는 수용체와 굉장히 강하게 결합해서 세포 

내로 들어간 다음에 이 siRNA가 결국 간 세포 내에서 발현되는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할 수 있음 

• 그런데 이 GalNAc을 기반으로 한 간세포 전달은 굉장히 높은 효력과 약물 효력 

유지 효과를 보여주고 있음 

• 옆에서 보여드리는 Alnylam의 Inclisiran라는 영상 결과를 보시면 3개월간 한 번씩 

투여를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6개월에 한 번씩만 투여를 하더라도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의 저해가 맥시머으로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음 

• 그래서 저희가 지금 릴리와 개발하고 있는 우리 MASH 비만 치료제의 경우에도 

지방간 감소 효력을 확인했을 때는 6개월에 한 번 투여 정도의 주기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GalNAc 기술이 저희 올릭스의 비대칭 siRNA에 GalNAc

을 붙여서 동물 모델에서도 전달이 잘 되고 다양한 화학적 변형을 통해서 동일한 

서열이지만 화학적 변형을 바꿈으로써 제일 바닥에 보시면(GalNAC-AsiFIX-1, red) 

화학적 변형을 도입했을 경우에 굉장히 높은 효율 기준을 저희가 최적화 작업으

로 완성했다는 말씀을 드림. 

  



 

 

• 저희가 최근 GalNAc 기술을 바탕으로 굉장히 릴리 딜과도 연관이 돼 있어서 굉

장히 노력하고 있는 이 플랫폼은 소위 bi-asiRNA 플랫폼인데 이 두개의 siRNA 물

질을 링크를 이용해서 붙인 다음에 이제 한 번에 환자에게 주사를 해주게 되면 

두개의 siRNA가 세포 내에 들어가서 두개의 타깃을 동시에 억제할 수 있는 기술

을 거의 완성했음. 그래서 이중 항체를 생각하시면 쉽게 비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

이 듬.  

• 이런 기술을 저희도 그렇고 경쟁사들도 개발하고 있는 이유는 결국 심혈관 대사

성 질환은 하나의 타겟보다는 복수의 타겟을 동시에 억제함으로써 전반적은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플랫폼을 

저희가 확립했고, 릴리와의 계약 조건에도 그런 bi-siRNA의 경우에는 추가적은 

협상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음 



 

• 다음으로 이제 지질을 붙여서 세포 내 전달 이슈를 극복한 국소투여 플랫폼에 대

해서 말씀드림 

• 이 GalNAc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굉장히 특이적으로 간 세포를 타겟함, 근데 원

천적으로 사실 이 siRNA라고 하는 물질은 세포막을 잘 투과하지 못함. 왜냐하면 

RNA를 구성하고 있는 backbone이 음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 이 세포막은 지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기름방울을 생각하시면 됨. 그래서 전하를 띠고 있는 물질

이 기름 막으로 통과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달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질 리피드를 붙여서 세포막을 쉽게 통과할 수 있게 전달 기술을 개발했

음. 이런 지질을 이용한 전달 기술을 현재까지 국소투여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음. 

• 그래서 바로 환부에 질러서 그 주위의 세포에 들어가서 효력을 낼 수 있는지에 

따라서 피부라든지 안과라든지 CNS같은 타겟 쪽으로 개발하고 있음. 



 

• 저희 내부 결과를 잠시 말씀 드리면 안과 같은 경우 안구 내 주사를 하여 망막까

지 제일 안쪽에 있는 망막까지 굉장히 효율적으로 전달을 시킬 수 있고 그리고 

저희 최적화된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한 번 투여 시 6개월까지 표적 유전자의 발

현이 억제가 되는 것을 확인했음 

• 이 안구내 주사 같은 경우 굉장히 invasive한(침습적) 방법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얼마나 투여 주기를 길게 가느냐가 중요한데 저희의 플랫폼은 1년 연 2회 투여가 

가능한 수준임. 일단 피부 같은 경우에도 탈모 치료제라든지 그리고 비대흉터치료

제 이런 피부 질환에 대한 약물들을 많이 개발하고 있는데 한 번 투여했을 때 한 

달 정도 유의한 약효가 지속됨을 보이고 있음 

• CNS의 경우에는 척수 강 주사를 할 경우 굳이 BBB (Blood-Brain Barrier (혈뇌장

벽)) 투과하지 않고도 바로 뇌까지 전달이 되어서 뇌 조직의 유전자를 억제할 수 

있는데 저희도 이러한 CNS 타겟팅하는 특화된 전달 기술을 확보해서 한번 투여

시 역시 6개월까지도 다양한 뇌 조직의 표준 유전자를 억제하는 것을 검증한 바 

있음 



 

• 마지막으로 이러한 RNA간섭 치료제의 미래는 (현재는 간 질환 쪽으로 집중이 되

어 있는데) 간을 넘어서 다른 장기 내부 장기 중 다른 장기 쪽을 얼마나 우리가 

확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냐가 미래의 RNA 핵산 치료제의 성공의 척도라고 생각

함. 그래서 저희를 포함해서 역시 여러 경쟁사들이 소위 Extrahepatic Target(간 

이외의 장기를 타겟)을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 개발을 많이 하고 있

는데 최근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고 있는 부분은 지방 조직을 타겟하는 것임. 

• 그래서 지방 조직은 당연히 살을 뺄 때 근육이 아니라 지방을 쓰고 싶으니까 지

방 조직을 특이적으로 공략해서 어떤 비만 치료제로 개발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이런 특히 내장지방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염증 인자 혹은 

adipokine이 과도하게 발현이 되면서 심혈관 대사성 질환에 영향을 미치게 됨 

• 그래서 사실은 많은 대사성 질환인 타겟이 존재하는 곳이 지방 조직이라고 할 수 

있음.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먼저 지방조직만 굉장히 특징적으로 

유전자를 억제시키는 그런 전달 기술을 확보했음. 그래서 지방 조직에서 잘 억제

가 되지만 간이라든지 심장은 억제를 시키지 않는 플랫폼을 저희가 가지고 있고 

또 어떤 경우에 우리가 타겟할 수 있는 유전자가 지방과 간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음. 

• 그래서 지방 조직과 간에서 동시에 굉장히 높은 효율로 표적 유전자를 억제할 수 

있는 플랫폼을 우리가 확립을 함. 앞으로 이런 플랫폼들을 이용해서 차세대 대사

성 질환 치료제를 직접 개발할 계획이다라고 말씀드림. 



 

• 전반적인 플랫폼 기술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이런 플랫폼을 바탕으

로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현재 연구 개발하고 있음. 그래서 간쪽으로 굉장히 많은 

파이프라인들이 있음 

• 현재 RNAi 치료제 어떤 분야에 가장 각광받고 있는 분야라고 생각해서 저희 올

릭스도 간질환 측면적으로 개발을 많이 하고 있음. 좀 더 특화된 부분은 피부라든

지 안과 이런 부분은 다른 회사에 비해 올릭스가 더 특화된 부분이라고 생각함. 

• 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지방 타겟이라는 그리고 CNS 타겟팅도 저희가 연구 개

발을 진행하고 있다 정도로 말씀드림.  

 

  



Part 2: 박준현 연구소장님 PT 

 

• 오늘 준비한 내용은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많이 IR 쪽이나 그동안 언급이 안 되었

던 부분이 있는데 약간 디테일한 기술력에 대한 부분이나 지금 파이프라인에서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말씀드림 

 



 

• 전체적인 GalNAc 플랫폼을 말씀드림 

• 최근에 릴리에 기술 이전한 프로그램이 GalNAc 기반이었는데 사실 GalNAc 플랫

폼이 대외적으로 Alnylam 이나 경쟁사에 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궁금하실 

것.  

• 국소투여 플랫폼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GalNAc을 시작하는 것은 다른 경쟁사에 

비해 늦게 시작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GalNAc 기술력은 경쟁사 대비 부족하지 않

다고 말씀드림.  

• 처음에 시작할 때 좀 빠르게 시작하기 위해 GalNAc 자체는 특허가 안되는데 

GalNAc하고 siRNA에 연결한 링커는 특허가 되서 AMC 케미컬이라는 링커 확보 

• 경쟁사 플랫폼을 벤치마킹 해서 Alnylam이 자기들 플랫폼을 발전시키는 그런 과

정을 보면서 단계적으로 디벨롭을 했는데 저희는 사실 Alnylam이 해놓은 것을 바

탕으로 빠르게 벤치마킹 했기 때문에 초창기 버전부터 Alnylam ESC 버전으로 셋

업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음 

• 그래서 이 정도 플랫폼(1세대 갈낙)으로도 지금 흔히 말하는 지보시란이라든지 인

크리시란 등의 약물이 나와 있고 충분히 좋은 효력인데 그 이후 Alnylam도 그렇

지만 저희도 올릭스 구조에 최적화된 그리고 여러가지 저희만의 노하우를 도입해

서 추가적으로 최적화된 세컨 제너레이션을 생각하고 있음 

•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릴리에 기술이전을 한 것이고 702A 프로그램도 플랫폼에 

적용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음. 실제로 개발하면서 이거를 경쟁사하고 비교



를 많이 해봤음 

 

• Dicerrna에서 플랫폼을 개발해서 이게 노보노디스크로 이전이 됐기 때문에 다이

에서나 플랫폼이나 앨나일램 여러 타깃에 대해서 저희가 원숭이에서 직접 비교를 

하기도 하고 저희 데이터를 published 데이터랑 비교를 하기도 해서 여러가지 방

법으로 비교 했을 때 최소 동등 이상의 효력을 확인하는 것으로 이해를 함. 

• 이제 702A 같은 경우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모로 경쟁 물질에 비해서 우

수, 노보노디스크 4번 투여한 것과 우리 702A를 두 번 여하거나 원숭이에서 효력

이 비슷함을 확인.  

• 그리고 어떤 타깃에 대해서 Alnylam과 비교를 했을 때도 저희 물질이 우수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음.  

• 뒤늦게 따라갈 타겟 같은 경우에는 best in class 전략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인 스크리닝 노하우를 통해서 가장 좋은 물질을 발굴하는 거는 702A 예시

로 설명을 드리겠음. 

 

 

 

 



 

• 일단은 off-target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RNAseq를 바탕으로 해서 인간 

세포에서 특이적으로 유전자를 조절하는지를 검사했던 대부분의 유전자가 변하지 

않고 타깃 유전자 위주로 조절이 되는 것을 RNAseq를 확인할 수가 있고 원숭이

에서 효력 기간이 3개월 이상 유지가 되는 걸로 확인했음. 그리고 GalNAc이 이

제 ASGPR의 어떤 친화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람이 더 좋기 때문에 보통은 생

쥐에서 원숭이 그 다음 사람으로 갈수록 효력 기간이 길어지게 됨. 

• 그래서 저희가 702A 임상 검사 결과 투약이 돼 있는데 이걸 단회 투약 했을 때 

확인하고 있는 관찰 기간을 8개월 까지만 잡아가지고 그 이후로 못 잡은 게 좀 

아쉽긴 한데 8개월 까지도 한 번 투여에 8개월까지도 지속이 되는 것을 확인 

• 사실은 저희가 봤을 때 Inclisiran이나 기존 약물들이 6개월이나 3개월에 한 번 투

여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지금 확인하고 있는 데이터를 봤을 때는 그 이

상으로 보고 있음. 그리고 관찰 기간이 더 길었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한 1

년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생각됨. 

• 그리고 간 지방이 감소된 수치를 봤을 때도 평균적으로 70% 이상 확인이 되고 

있는데 업계에서 가장 탑 클래스로 보는 그 중에서 간을 투여했을 때 이 정도가 

유지 된다는 거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MASH 시장에서는 거의 게임 체인저 

수준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음. 

• 그래서 사실은 릴리가 저희랑 딜 한 것 자체가 GalNAc의 어떤 플랫폼 자체를 검

증이 된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음. 어쨌든 간에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

희 GalNAc플랫폼이 적어도 경쟁사 대비 결코 부족하지 않고 때로는 더 우수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말씀드리겠음.  

 

 

• 이게 주요 적응증 MASH임. 그리고 기존 치료제 최근 Rezdiffra가 승인을 받긴 했

지만 사실 효력을 보는 환자분이 생각보다 많지 않음. 70~80%는 사실 이 약물로 

치료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음. 이제 Rezdiffra 이후에 따라오는 후기임상 

기사가 있는데 이제 FGF21 이게 Rezdiffra보다는 낫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환자들이 반응이 나타나지 않음. 가장 중요한 말기 간 경화 환자들에 대한 

치료법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업계의 니즈 



 

• 라고 볼 때 저희의 702A의 PPT를 봤을 때는 MASH 그리고 간 섬유를 동반하는 

MASH 그리고 GLP-1과 병용했을 때 비만을 적응증으로 잡고 있음 

•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보여드린 데이터가 1mpk 용량, 앨나일람이 사용하

고 있는 용량은 2~3mpk 정도인데 저희는 더 저용량에서 효력이 나오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고 용량은 그 정도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음. 저희는 MASH랑 섬유화

를 동시에 개선하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함 

  



 

. 

• 이 타겟 관련해서는 선두주자로 시작을 했던 게 사실임. 그래서 논문에 2020년 

출발이 됐고 저희가 21년도부터 이 일을 시작했음. GWAS 논문에서 수많은 간경

화 환자들을 대상으로 GWAS 분석을 했을 때 이 MARC1 이라는 유전자가 가장 

높은 히트로 잡혔음. 그래서 MARC1이라는 유전자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단

백질 레벨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아예 발현이 되지 않는 그런 환자군에서 봤을 때 

간 질환의 간 경화의 위험도가 굉장히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음 

• 간 경화뿐만이 아니라 콜레스테롤 수치라든지 간 질환 간 수치 이런 부분들이 전

반적으로 개선이 되는 것. 특히 아예 단백질이 발현하지 못하는 환자들 같은 경우 

간경화 환자가 하나도 발생하지 않은 것을 보고를 함. 

• 실제로 이걸 바탕으로 물질을 발굴해서 동물 모델에서 테스트를 해봤을 때도 이 

MARC1 유전자가 줄어들었을 때 간 섬유화가 줄어드는 정도가 굉장히 민감하게 

비례해서 줄어드는 것을 확인했음. 

  



 

또 다른 중요한 보고는 사실 결국에는 사망률이 줄어드는게 중요한데 간 질환에서 사망

률이 줄어든다는 얘기가 어떤 의미냐 하면 거의 대부분이 간암이나 간경화로 사망을 하

게 되어있음. 사실 GWAS에서 MASH 타겟으로 사망률이 줄어들었다가 나온 타겟은 이

게 유일함.  

• 뒤에서 따로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간질환 위험이 줄어드는 거는 보고가 됐지만 

사망률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이 타겟이 유일함. 

 

• 그래서 UK 바이오뱅크에서 이런 간질환이 있는 사람들을 10년 넘게 장기추적을 

해봤더니 이 MARC1의 변이가 있는 사람들의 사망률이 최대 40%까지 줄어들더

라. 그 말인 즉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간 섬유화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사망율이 

줄어들 것이다라고 연결될 수가 있음 

• 그래서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치료제가 없는 간 경화 수준의 환자들에게 적

용이 가능 어떤 타깃이라고 보시면 되겠음.  



 

• 저희가 이런 GWAS 스터디를 바탕으로 저희 자체적으로 발굴해서 여러가지 실험

들을 해봤을 때 거의 완벽하게 마우스 실험이든 원숭이 실험이든 MASH 쪽에 결

과가 굉장히 우수하게 나왔음. 

•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놀랐던 건 사실 섬유화가 일어나는게 GalNAc이 간 

Hepatocyte를 타겟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섬유화가 일어나는거는 

Hepatocyte가 아니라 간 흉터를 만드는 Hepatic Stellate Cell(HSC)에서 발생을 하

게 되는데 어떻게 Hepatocyte에 MARC1 줄여줬을 때 다른 세포까지 영향을 주느

냐 그런 부분이 좀 궁금했는데 저희가 마우스에서 섬유화 유도하고 저희 물질을 

투여하고 나서 이 RNAseq을 보니까 간의 어떤 형태를 만드는 그런 세포에 있는 

MASH나 섬유화 관련된 유전자들이 거의 전반적으로 다 줄어드는 걸 확인 

(MARC1 간세포hepatocyte를 타겟했는데 간 옆의 HSC (섬유화의 주범) 가 

RNAseq에서 섬유화가 정상화되는 히트맵(빨강파랑선들) 데이터, 오른쪽 장표) 

• 그래서 저희가 보기엔 거의 이 정도면 간 세포를 리모델링한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 했음. 그만큼 MASH나 섬유화 관련해서는 이 유전자가 미치는 영향

이 굉장히 크다고 보시면 될 것.  



 

• 추가적으로 확인한 것은 물질을 투여했을 때 체중이 줄어드는 현상을 확인. 에너

지 대사가 증가를 하고 비만 원숭이에서 실험을 해봤을 때 콤비로 했을 때 

semaglutide 단독으로 한 거랑 비교했을 때 체중이 더 줄어들고 또 이 체중이 줄

어드는 정도가 줄어드는 내용 자체가 근육이 아니라 대부분 체지방이 더 줄어드

는 것을 확인함.  

• 체지방 중에서도 피하지방하고 내장 지방이 있는데 피하 지방은 건강에 그렇게 

해가 되지 않았는데 내장지방이 대사 질환의 위험 지표가 됨. 그래서 복부 둘레를 

측정 해봤을 때 복부 둘레가 얘기하는 거는 내장 지방에 대한 지표가 되는 것이

고 세마글루타이드를 단독 투여한 것 비해서 저희 siRNA랑 경험해봤을 때 내장 

지방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했음. 그래서 이 데이터가 릴리랑 미팅할 때 굉

장히 중요한 데이터였음. 



 

• 비전적으로 말씀 드리면 사실 이 타겟 자체가 아직 명확하지 않은데 저희가 내부

적인 실험하고 굉장히 많은 빅파마들이 이 MARC1 타겟 가지고 논문을 냈음. 그

래서 그런 연구 결과들을 종합했을 때 지금 현재 치료제로 승인된 MASH 치료제

와 후기 임상 단계의 MASH 치료제랑 비교했을 때 어떤 부분이 좀 다른가에 대

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이 Resmetirom 이나 FGF21 Agonist 같은 경우에는 어떤 

우리 몸의 호르몬을 촉진 시키는 기반으로 보시면 됨 

• THR-β 같은 경우에는 간의 지방을 많이 태우게 하는 것. 그리고 FGF21 같은 경

우에는 지질 대사를 촉진시킨다든지 염증을 억제하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되는데 

결국 간의 지방이 타게 되고 그러다보니 염증이 줄어들고 그 다음 섬유화가 좀 

줄어들고 어떻게 보면 세컨더리 이펙트로 나오는데 조금 더 직접적인 효과를 주

는 건 부족하다 

• 간 지방이 줄어든다고 해서 이게 염증으로 섬유화가 이어지는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기전이랑 조금 다르게 미토콘드리아 간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미토콘

드라 자체를 활성화 시키는 기전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동차의 엔진을 교체하

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조금 더 근본적인 접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음. 

•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GWAS 데이터에서 봤을 때 간에서 지방이 저장되거나 또

는 그림에서 phospholipid라고 되어 있는 인지질을 만들게 되는데 이 MARC1이 

줄어들게되면 인지질의 합성이 증가를 하게 됨. 그 말이 뭐냐면 간에서 어떤 지방

을 독성 지방을 배출할 때 VLDL이라는 입자를 통해서 배출을 하게 되는데 이것

을 만드는게 인지질. 그래서 인지질이 늘어나게 되는 형태를 통한 지질의 배출이 

원활하게 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독성 지질이 발생했는데 이걸 



중화시켜서 배출되면서 기전이 훨씬 더 활성화 됨. 그래서 염증이 줄어들고 섬유

화가 줄어드는 조금 더 직접적인 기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음. 

 

• 가장 중요한 차이는 다른 클래스 약물들은 매일 먹거나 일주일에 한 번 피하 주

사를 맞아야 되는데 저희는 최소 6개월에 한 번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봤을 때 이게 후발 주자로 나오더라도 시장의 점유가 상당히 높을 거라고 생각하

고 있음. 

• 더욱이 릴리가 개발하고 또 적응증을 다양하게 가져가게 되면 시장에서 가져갈 

수 있는 비율(Market share, M/S)이 제일 크지 않을까 실제 지금 확보하고 있는 

효력 데이터랑 현재 약물들의 간 지방 수치를 비교해봤을 때 저희가 지금 평균 

6~70%정도 간지방 함량이 줄어드는 걸 확인하고 있고 어떤 환자 같은 경우는 최

대 90%까지 나오고 있어 다른 약물을 비교해서 마드리갈 약물도 그렇지만 50%

정도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간지방 감소 효과만 비교를 해봐도 이게 훨씬 우월함. 

(Q&A에서 나오지만, 간지방 함량은 MRI-PDFF라는 표준 방법으로 측정) 

• 거기다가 기존 치료제들이 타깃하지 못하는 간 섬유화 또는 간경화까지 타겟한다

는걸 고려했을 때 MASH 시장에서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큼. 

 



 

• 사실 GWAS 타겟으로 유명한게 HSD랑 PNPLA3 이렇게 두 가지고 있고 MARC1

까지 총 3가지로 압축이 될 것 같은데 사실 Alnylam이랑 arrowhead도 이제 

MARC1 포함해서 이 타겟들이 같이 다 있음. HSD랑 PNPLA3 두 타겟에 집중을 

하다가 MARC1를 놓친 것 같음. 그래서 조금 MARC1에 집중해서 진행했고 이제 

Alnylam 같은 경우는 HSD를 진행했었는데 Alnylam이랑 arrowhead 임상에서 이 

결과가 딱히 좋지 못했고 초기 임상에 대한 기대가 확실히 줄어드는 상황 

• PNPLA3같은 경우도 Mutation (돌연변이, 유전자 변이) 이 있는 환자만 어떤 성능

이 나온 걸로 최근에 확인이 돼서 사실 MASH의 siRNA를 타깃으로는 MARC1이 

저희가 보기에는 향후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음. 



 

• 마지막으로 저희가 노보노디스크랑 같은 타겟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 임상은 조금 

늦게 들어가기는 했지만 디자인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설계해서 이제 내년 상반기

에 MAD (Multiple Ascending Dose: 다회 용량 증량 임상시험) 결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상업 PoC까지 확보를 할 예정인데 노보노디스크 진도를 봤을 때는 저희

가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빠를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 

• 물질의 효력 자체도 저희가 생각했을 때 저희게 더 우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

고 기본적으로 릴리와 이 프로그램을 같이 봤기 때문에 더 긍정적으로 진행을 하

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음 

  



 

• 저희 계약 사향에 듀얼 타겟팅 플랫폼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추가 계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MARC1 플러스 이제 비만 심혈관 이런 쪽에 저희 선도 물질이 

활발히 진행하고 있음. 타겟들을 선정했고 이제 물질들이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붙이는 작업을 하고 있음. 붙이게 되고 그 다음에 PoC 확인하는 시도

들을 올해 집중하게 될 것이고 결과가 나왔을 때 릴리의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음. 

  



 

. 

 

• 탈모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고 사실 이 안드로겐성 탈

모 남성의 탈모가 의외로 여성도 꽤 많이 발병한다는게 한 가지 포인트임. 우리나

라만 해도 한 500만명 정도의 환자 규모가 추산이 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8

천만 명이나 환자로 확인되고 있음. 



 

• 현재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탈모 치료제의 대부분은 프로페시아나 finasteride

나 미녹시딜 정도의 그런 치료제가 사용이 되고 있고 사실 이 치료제에 만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해봤을 때 한 70%가 넘는 환자들이 다른 요법들

을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함. 

• 레이저 치료라든지 모발이식이라든지 또는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거는 

Dutasteride나 Finasteride를 두피에 직접 주사하는 그런거는 사실 오프라벨이긴 

하지만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효력을 증진시키는 측면에서 활용되고 있음 

• 저희가 주사제를 개발하고 있는 포지셔닝은 딱 이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음. 

저희 타겟이 안드로겐 수용체이기 때문에 부작용 측면에서 훨씬 더 이점이 있다

고 보시면 될 것 같음. 



 

. 

• 투여 주기도 보고 있고 타겟 자체를 비교했을 때 기존 finateride같은 치료제는 

이 테스토스테론이 디하이드로테스테스테론으로 변환되고 이 DHT라는 물질이 안

드로겐 수용체에 결합해서 이게 탈모의 시그널이 유발을 하는 것인데 프로페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 DHT의 물질을 생성을 줄이게 되는 것이고 저희는 더 근본적으

로 이게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수용체에 결합을 해야지 워킹을 하기 때문에 

이 수용체 자체를 줄이게 되는 것임. 

• 두 번째 장점은 기존 약물이 아무래도 호르몬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덜 하기 때문

에 여성에 대한 사용이 어렵고 남성에 대한 성기능 장애나 우울증이나 이런 여러

가지 호르몬 부작용이 있음. AR을 저해하기 되면 국소적으로 저해했을 때 그런 

부작용이 전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여성 환자들도 사용이 가능하다라

는 점이 저희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음.  



 

• 피내 투여를 해서 한 달에 한 번 또는 두 달에 한 번 정도를 투여 주기를 기대하

고 있음.  

• 실제 저희 비임상 데이터를 봤을 때 저희 플랫폼으로 투여 했을 때 모낭까지 잘 

도달이 돼서 작동되는걸 확인하고 있고 저희가 임상에 들어가기 전에 탈모 환자

의 모낭을 대상으로 해서 ex vivo 수준에서 많은 모낭들이 휴지기 상태에서 성장

기 단계로 변환이 되는 것을 확인했음.  

• 보시면 이게 모낭의 구조인데 초록색으로 염색이 되는게 이제 AR 발현이고 저희 

플랫폼이 모낭으로 잘 침투를 해서 AR의 발현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것을 확인

했음.  

• 발모 효과 같은 경우에는 탈모 모델을 확인했을 때 피내 투여 했을 때 또는 바르

는 제형으로 매일 발라주는 데 둘 다 발모 효과가 잘 나오는 것을 확인 했음. 



 

• 올해 초에 1b/2a상 결과를 잘 확보했고 이제 안정성에 대한 어떤 이슈 없이 잘 

마무리가 됐음. 

• 앞으로 향후 계획은 최근 호주 IND 1b/2a 신청을 했고 하반기에 승인을 받고 내

년에 환자를 주로 많이 투여할 것 같음.  

• 아마 내 후년(2027) 상반기에는 주요 탑라인 PoC 데이터가 나오지 않을까 싶음. 

  



 

 

• 마지막으로 301A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드리겠음. 이 프로그램 타겟은 황반변성 

타겟임.  

• 습성과 건성, Wet-AMD랑 GA가 있는데 사실 이제 Wet-AMD 같은 경우에는 anti-

VEGF 치료제가 워낙 시장을 잡고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대체하고자 하는 포지션

은 아니고 지금 업무는 니즈가 큰 부분이 GA이라고 보시면 되겠음 

• GA쪽을 주요 포지션으로 보고 있고 사실 승인된 치료제 syfovre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음. 염증이 증가한다든지 또는 CNV가 증가 한다든지 가

장 근본적으로 시정 대상 효과가 없어서 EMA 승인을 실패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치료제가 작년에 매출 1조가 나왔다는거는 얼만큼 GA치료

제가 지금 현재 부족한지를 얘기해준다고 생각함. 저희 타겟의 비전을 봤을 때 

GA랑 Wet-AMD을 둘 다 타겟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음. 

• 간략하게 말씀 드리면 안구에 노화나 스트레스가 왔을 때 그거를 TLR이란 수용체

가 인지를 하게 됨. TLR 수용체가 인식을 해서 이 신호를 내부로 보낼 때 MyD88

이라는 타겟이 이어주는 역할을 함. 어댑터 단백질이라 하는데 이게 신호를 받아

서 하위에서 혈관을 생성해라고 신호를 보낸다든지 아니면 염증을 일으켜가지고 

망막을 위축시킨다든지 그렇게 되는데 사실 이 타겟 자체가 상위 단계에 있기 때

문에 이게 줄어들었을 때는 전반적으로 신호가 내려가게 됨. 

• 그래서 wet AMD 까지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임.  

• 실제 임상 데이터 봤을 때도 마우스 GA 모델이나 여러가지 GA나 WetAMD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함. 

 

. 

• 임상 1예비 효력 데이터인데 사실 이제 1상이라는게 효력을 보기 위한 시험은 아

니고 안정성을 테스트하는게 목적이지만 안구 임상을 통해 만들어 건강한 환자들

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번 투여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말기 환자들에게 투여

가 되었음. 그래서 모두 상태가 굉장히 굉장히 심각한 환자들에게 투여를 했음에

도 불구하고 많은 환자들에서 유의미한 시력 개선이 있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

었음.  



• 사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특히 GA 치료제가 시력 개선에 효과가 없다고 하

게 되면 저희는 사실 환자분의 상태를 고려했을 때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해도 되는데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분이 굉장히 성공적이라

고 볼 수가 있음. 거기에 GA라는 WetAMD 두가지 타겟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적어도 기존 치료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CNV 그런 부작용이 없지 않을까 기대하

고 있음. 

• 사실 후기 2상 프레임부터 시작을 해서 환자분을 정밀하게 하고 임상 PoC를 보

기 위한 설계를 잘 하게 되면 충분히 좋은 효과를 확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최근에 시도를 하고 있는 거는 MyD88이라는 타깃이 기존 문헌에 보면 MyD88이 

결핍된 마우스를 봤을 때 안구 겉에 각막에 있는 손상이 억제가 되는 것을 확인

했음. 그래서 안구 건조증 모델에서 MyD88이 없는 경우에 이러한 손상이 보호가 

된다라는 기존 보고가 있음.  

• 저희가 실제로 이거를 한번 테스트 해보고자 안구 건조증 모델 확립을 해서 저희 

물질을 점안하면 되는데 그래프 보시면 이 각막이 현재 형광이 되게 되는데 한 

50%이상 줄어든 것으로 확인하고 있음. 그리고 염증 수치가 이제 대용량까지 줄

어든 걸로 확인. 그래서 사실은 안구 투여해서 세이프티를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 

안구 건조증 적응증을 가지고 임상을 진행함 저희가 가지고 있는 비임상 데이터

도 있기 때문에 빠르게 임상에 진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음. 



 

• 올릭스 BD를 맡은 켈리 킴님 인사 

 

• 저희가 누구인지 어떤 회사인지 지금 어디쯤에 있는지 왜 저희를 선택을 했고 저

희가 앞으로 무엇을 할건지 DB관점에서 쉽게 말씀드리고자 함. 



 

• 우리가 질병이 발생하고 아픈 건 되게 많은 경우에 우리 몸에서 잘못된 단백질이 

만들어지면서 시작이 됨 

• 그리고 여태까지 나와 있는 많은 약들은 잘못된 단백질을 고치면서 치료를 하는 

방식 

•  

 

• 하지만 저희 siRNA 기술은 나쁜 단백질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차단하는 플랫

폼 기술임. 수도 꼭지를 잠근다고 표현을 함. 



• 쉽게 얘기하면 병을 아예 만들어버리지 않는 그런 듣기만 해도 매력적이고 프라

미싱한 기술임.  

• 예전에 유전병부터 희귀질환부터 현재는 흔한 질병까지 치료함 

• RNA기술은 1990년대 후반에 발견이 되어서 10년도 안돼서 노벨상을 받을 정도

로 빠르게 주목 받았던 기술이고 이때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이 분야에 뛰어들었

음.  

 

• 대표님이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쪽 기업을 리딩하고 

이쪽으로 리딩을 하고 있는 Alnylam이랑 미국 회사가 특허 소송을 많이 걸기 시

작했음. 그래서 이때 대부분의 회사들이 많이 힘들어서 돈을 받게 됨. 그래서 독

자적인 특허 IP를 확보하는 것이 저희의 생존 핵심이 되었음. 

• 저희 올릭스는 앨나일램이나 다른 경쟁사들이 사용하는 대칭형 플랫폼이 아니라 

asi RNA 이라는 비대칭형 디자인을 기반으로 특허를 확보했고 특허를 회피하면서

도 경쟁력있는 기술을 갖출 수 있게됨. 

• 이 탄탄한 IP라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아시아에서 최초로 임상에 진입을 한 RNAi 

회사가 되었고 이제는 기술적으로 의미있는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리딩 말미의 

회사라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음. 

• 릴리는 siRNA 회사는 아닌데 저희 파트너 사이에서 좀 많이 하고 있음. 



 

• 저희 포지션이 지금 어디쯤 있는지 잠깐 말씀드리겠음.  

• 먼저 RNAi 업계를 이끌어 주고있는 리더인 Alnylam이 있음. 이 회사가 어제 자로 

시총 47조원 글로벌 체인은 약 6개 글로벌 탑 3 제약사에는 항상 들어가는 굉장

히 큰 회사임. 함께하고 있는 경쟁사인 Arrowhead가 있음. Dicerna라는 회사가 있

었는데 이 회사가 몇 년 전에 노보노디스크에 33억달러 정도로 인수가됨. 이것만 

보시더라도 지금 현재 빅파마들이 얼마나 siRNA에 관심이 있는지 아실 수가 있

음.  

• 저희가 몇 년 전부터 2025년까지 글로벌 탑 3의 RNAi 기업이 되겠다라는 목표를 

말씀드려왔는데 최근 시가 총액 파이프라인 규모 그리고 글로벌 딜들을 보면 저

희는 그 목표를 달성했다고 생각함. 

• 실제로 DB 미팅에 제가 나가서 얘기를 해보면 저희가 먼저 글로벌 RNAi의 탑티

어 컴퍼니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DB분들이나 글로벌 팜들도 많이 있고 특히 이

번에 2월에 릴리 이후에 미팅에서 저희를 보는 시선이 확실히 레벨업이 된 거를 

제일 앞에서 많이 느끼고 있음. 

• 이런 포지션을 스트롱하게 만들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지금 앞에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 트렌드에 굉장히 빠르게 대응을 하면서 기술을 확

실하게 확보했기 떄문이라고 생각함 



 

 

• Alnylam이 GALNac이라는 간을 타겟하는 기반 기술로 약을 만들어서 FDA승인을 

2018년에 받았을 때 저희도 이게 되는구나를 확신을 가지고 GalNAc 기술을 도입

했음. 그러면서 간 분야에 집중하기 시작함. 이 간을 타겟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

냐 하면 심혈관 대사 질환 제가 앞으로 CVM이라고 얘기 할 이 부분임. 

• 우리가 흔히 아는 고혈압, 당뇨, 비만 지방간 등의 흔한 CVM 질환들이 간을 통해

서 대부분 조절이 될 수 있기 때문.  

• 현재 글로벌 빅파마들도 여기 로고의 릴리를 포함한 많은 글로벌 픽파마도 CVM

에 집중을 하고 있고 2024년 한 해에만 이 CVM 분야에서 약 55조의 라이센싱 

기업 M&A가 일어났음. 올해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BD 미팅에서도 항상 저희 GalNAc 플랫폼은 어떠니 CVM 파이프라인은 어떻니라

고 관심이 많이 있음. 이 트렌드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음. 

• 현재 저희 올릭스도 한 7개 정도의 GalNAc 프로그램을 작업 중이고 계속해서 연

구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프로젝트를 찾으며 DB부서들도 연구로서 확장하

고 있음 

• GalNAc 이후의 방향도 대표님 말씀처럼 굉장히 액티브하게 진행 중인데 자세한 

DB로서의 설명은 다음 R&D 회의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음 



 

• 이런 기술력 외에 지난 몇 년간 저희는 정말 다양한 라이센서티를 이어왔음. 모든 

딜이 물론 다 중요하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의미있는 그리고 의미가 곧 있을 두가

지 딜에 대해 조금 말씀드리려고함. 

• 저희가 두 가지 메인 플랫폼이 있음. 하나는 계속 말씀드린 GalNAc, 간 타겟팅 

플랫폼임. CT 이거는 간 외에 다른 조직 skin, eye, alopecia 타겟팅하는 플랫폼 두 

가지가 있음.  

• 지금 의미는 방금까지 말씀드린 이 GalNAc 기반의 간을 타겟하는 플랫폼을 가지

고 갈것이고 두번째 이 업커밍 사이언스 콜래버레이션은 저희의 다른 기술인 CP 

플랫폼을 보면서 컬래버레이션을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의 OLX의 메인 2

개 양대 기반 기술이 모두 글로벌 리딩 기업의 선택을 받고 있다라는 점에서 저

희 회사의 잠재력과 글로벌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고 봄 



 

먼저 릴리 딜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음. 저희 702A MASH+듀얼타게팅 프로그

램에 대해서 지난 2월 체결이 됨. 글로벌 라인 9100억원 규모의 아웃라이센싱을 했고 현

재 진행 중인 1상까지는 저희가, 2상부터는 릴리가 리드를 하는 구조임.  

• 적응증은 Obesity뿐만 아니라 CVM 말씀드린 심혈관 대사 질환 전반적으로 보시

면 되겠음. 하나 궁금해하실 수 있는 업프론트에 대해 잠깐 말씀드림. 이 논의를 

임상 1상을 시작한 후에 얘기가 됐고 초반부터 계약서에 1상을 시작하면서부터 

업프론트와 니어텀 마일스톤을 함께 보면서 논의함.  

• 지금 구조도 그렇게 나와있고 지금 시기나 구조 규모나 이런 많은 말씀을 드리기

는 어렵겠지만 업프론트와 니어텀 마일스톤 저희가 받은 니어텀 마일스톤을 합쳤

을 때 상당한 규모가 될 것이라는 점은 꼭 말씀드리고 싶음 



 

• 릴리가 저희를 왜 선택했나 , 702A를 왜 선택했나 이 부분은 앞으로 다른 파마들

이 저희를 선택할 이유랑도 연관이 되어있다고 이어질 수 있음. 저희 OLX702A는 

정말 처음부터 아주 프라이싱한 프로그램이었음. 갈락 플랫폼이 안정화가 된 시점

에 개발을 했고 저 타겟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에게는 입증이 되었지만 다른 기

업에서 정말 많이 하고 있지 않은 퍼스트 인 클래스한 매력을 가지게 돼는 그런 

타겟이었음. 

• 아까 보신 것처럼 데이터가 정말 다 좋았음. 처음부터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졌고 

BD로서 정말 베스트 파트너에게 제일 좋은 파트너에게 잘 보내야겠다라는 마음

이 들게 하는 프로그램임. 그러다가 2023년 11월 저희 MASH 데이터와 그리고 

저희 702A의 릴리에 TPZ , obesity 약물인 zepbound와의 첫 콤비 데이터를 가

지고 여기 릴리와 만나게 되었음.  

• 릴리는 저희 702A의 지속 효과 그리고 GLP-1의 부작용 최소화의 가능성 콤비를 

했었을때 그리고 저희의 글로벌 회사들과의 직접 기술 이전 경험 등 전반적으로 

저희를 아주 관심있게 봤고 이게 DB로 이어지면서 라이센싱까지 이어짐.  

• 우리는 이때 리더로 자리를 잡았었고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MASH 뿐만 아니라 

다른 CVM으로 expansion 확대 적용을 해보는 전략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임. 

실제로 릴리가 1조를 투자해서 R&D 센터가 작년 8월 보스턴에 완성이 되었음. 

• 이 센터는 정말 RNA 그리고 DNA 치료를 위해서만 만들어졌고 저도 완성 후에 

가서 한번 봤는데 굉장히 멋있고, 그래서 저희가 어떤 RNA work 일부를 하게 될

지 굉장히 기대가 됨 

 



 

• 702A딜은 저희에게 의미가 굉장히 큼. 핵심은 단순히 하나의 프로그램을 그냥 아

웃 라이센스를 했다가 아님. 우선 듀얼 타겟팅이라는 옵션으로 계약 확장성을 확

보함. 무슨 말이냐면 현재 702A는 MARC1이라는 타겟 하나만 타겟을 하고 있는

데 이 타겟과 추가 타겟을 동시에 확보하는걸 주 타겟팅이라고 함. 

• 이 프로그램 확보 시에 현재 계약의 확장 아니면 추가 계약의 가능성이 옵션으로 

포함이 됨. 실제로 이 부분은 저희가 L/O를 시작하기 정말 처음부터 들어갔던 만

큼 릴리는 저희 플랫폼 전체의 가능성을 보고 라이센스를 할 결정을 내렸다고 생

각함 

• 두번째로 702A는 정말 다양한 적응증을 확장이 가능하고 우리가 임상과 개발이 

적응증이 늘어날수록 저희의 수익도 증가를 하는 구조임. 

• 세번째로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MASH가 빅파마의 무덤이

라고 보기는 정말 어려운 영역임. 여기에서 저희 MASH를 보고 전반적으로 보면

서 정말 탑 오브 탑 파마인 릴리가 저희를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

를 가지고 기술력과 잠재력이 입증되었다고 생각함. 

• 실제 BD로서으로 연락이 굉장히 많이 올 거고요. 이 길은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

릴 사이언티픽 컬래버리이션의 파트너와의 논의에서도 굉장히 strong한 레퍼런스

로 쓰였음.  

 



 

• 사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오늘 이 얘기를 들으러 오셨을 것 같음. 저도 지금부

터 조금 더 많이 웃으면서 얘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우선 일단

은 딜이 굉장히 임박한 만큼 추측성 보도는 자제 부탁 드리겠음. 저희도 매우 조

심스럽게 말씀을 드린다는 점 알아두졌으면 좋겠음. 

• 여기가 굉장히 크지만 보수적인 회사임. 본인들이 직접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게 

자기들은 모든 전략적 결정을 굉장히 긴 시간을 통해 신중하게 내린다고 함. 실제

로 저희와도 오랜 시간에 걸쳐 기술과 전반적인 프로그램 현황들을 다 지켜보면

서 논의를 통해 기본 컬라버레이션이 만들어지게 될 예정임. 

• 우선 피부 및 모발 재생 분야의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그에 따른 연구비를 저희

가 지원받는 형태로 시작이 될 예정임. 그 결과에 따라 또 다른 협업으로 이어질 

예정임. 파트너사는 지금 현재 이쪽 필드에서 타사 지분 인수 등 미래 전략을 확

장 중이고 강화중이고 올릭스를 그 그림에 넣기로 선택을 했음. 그 의미에서 저

희를 미래 전략을 위한 파트너로 선택을 한 게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함. 

• 저희는 이제 단순 공동 연구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게 정말 초반부터 여러 방식의 

컬래버레이션의 옵션을 열어놓고 액티브 논의를 했고 논의를 하고 있고 지금 앞

으로의 파트너십을 함께 그려가고 있음. 저희가 이 계약이 나오면 따로 컨퍼런스

콜을 잡을 예정임. 그래서 그때 조금 더 자세한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음. 

• 그럼 이제 올릭스 딜은 무엇을 할 것인가 저는 앞으로 여태까지 그래왔듯이 시장

의 니즈에 맞춰 이 두가지 스트럭처를 이어가려고함 

• 첫번쨰는 프로그램 라이센싱으로 OLX301A가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황반변성 

그리고 포텐셜이 있는 안구건조증까지 타깃으로 할 수 있는 굉장히 unmet needs

가 큰 곳의 가능성을 가진 파이프라인이라고 생각함. 

• 두번째는 플랫폼 딜인데 상대자가 원하는 타겟이나 인디케이션이 있으면 저희의 

플랫폼을 통해 함께 약을 러닝 스테이지부터 시작을 하는 딜임.  

• 저희 메인 플랫폼 딜이 다양한 딜로 입증되면서 중국을 포함 다양한 그룹 파트너

사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음. 이 딜은 정말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딜이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음. 

• 두 가지 플랫폼 갈낙은 비만, 당뇨, 고혈압 그다음 CVM 쪽 CT 플랫폼 탈모, 안구, 

스틴 등 다양한 리버 외에 장기를 타겟 할 수 있는 구조로 계속해서 DB 확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탈모가 라이센싱 아웃에 빠질 예정이라는 점(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 뒤에 질의 

응답을 참조) 

• 이런 파트너쉽가 기술력을 기반으로 앞으로는 저희는 다양한 방식의 BD 성과를 

만들어 나가고자 함. 프로그램 플랫폼 라이센싱 컬래버레이션이 플렉시블하게 열

려 있고 저희는 준비된 회사로서 언제든 좋은 소식이 있다면 꼭 전달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음. 

  



 

• 올릭스 재무담당 이사 김영진  

• 지속 성장을 위한 재무 전략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음 

• 발표 내용은 올릭스의 비용 집행 현황, 재무 위원 검토, 현금 흐름 검토 총 3개의 

콘텐츠를 대상으로 발표하겠음 

• 

첫 번째 콘텐츠는 비용 집행 현황에 대한 분석임 

• 올릭스의 핵심 가치에만 자원을 집중하고 불필요한 소모성 비용을 절제하는 것을 

비용 집행의 기준으로 삼고 있음 



• 우선 올릭스의 연구개발 비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음. 올릭스의 연구개발 비용은 

2019년 100억 원 규모에서 2024년 250억 원 규모로 증가하였음. 반면 연간 총 

비용 대비로는 66%에서 77%로 증가하는 등 회사의 비용의 대부분이 연구개발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음. 

• 연구개발 비용 중에서도 전체 연구개발 비용의 약 88%가 기초연구 및 핵심 파이

프라인인 OLX301A 104C 702A의 임상 비용으로 집중되고 있음.  

• 저희는 이런 핵심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해당 파이프라인이 적시에 임상에 진입하

고 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집중하는 선제적 투자를 하고 있음. 회사

의 이런 전략적 투자를 통해 개발한 치료제를 초기 임상 이전 단계의 기술 이전

을 완료하고 후기 임상은 파트너사에서 진행함에 따라 회사가 보유한 자원, 즉 자

금의 가장 효율적인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기타 비용은 기타 비용의 절감을 위해서도 회사의 노력을 하고 있음. 최근 siRNA

의 MASH 임상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임상 전문가를 당사 임상 헤드로 영입하였

으며, 임상 개발 본부를 운영함으로써 임상 관련 전문인력을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음.  

• 외주 아웃소싱에 대한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임상 노하우에 대한 

내재화를 통해서 누적 비용 절감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또한 OLX702는 호주에서 이제 2개의 파이프라인 임상을 진행하고 있음. 호주의 

경우 다인족 국가로 구성돼 있고 국제 규제 수준을 충족하고 있어서 호주에서 생

산된 임상 데이터가 미국, 유럽, 일본 등 당야한 국가의 규제 기관에 진출이 가능

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비용 측면에서도 강점을 가지고 있음. 

• 호주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R&D 인센티브를 통해 호주에서 진행하는 임상 비

용의 최대 43.5%까지 환급이 가능한데 올릭스는 현재 최대 임상 비용 환금률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임상 비용이 꽤 의미 있는 금액이 절

감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 다음은 재무 영업 검토임. 첫번쨰 검토 사항은 코스닥 상장 유지 관리에 대한 내

용임. 매출액 요건인데 올릭스 창업할때 2026년까지 보건복지부 혁신형 제약기업

의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매출액과 관련된 관리 종목 이슈는 발생하지 않았음. 이 

매출액과 관련된 관리종목은 그이외에도 분기 단위 매출액이 3억 이하가 되거나 

반기 기준의 매출액이 7억 이하가 될 경우에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에 해당하는 

등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더라도 이 매출 요건 때문에 여러 가

지 자구책이 필요한데 올릭스 같은 경우에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통해서 이 

매출에 관련된 관리종목 리스크는 발생하지 않고 있음 

• 자기자본 대비 법인세 차감 전 순손실요건임. 기술 특례 상장 기업의 경우 상장 

후 3년 관련 요건을 면제해 줬는데 올릭스는 2021년부터 해당 요건에 대한 적용

을 받았고 이후 3년간 체계적인 자본과 비용 계획에 따라서 관련 관리 종목에 대

한 이슈를 회피해 왔음.  

• 매출액과 마찬가지로 바이오주들이 이 조건 하에서 관리 종목 이슈에 대한 어려

움을 겪고 있음. 올해도 그 리스크가 법차손에 관련해서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가져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올릭스는 손익과 자본 각각의 측면에서 

연간 계획을 토대로 관리해 나갈 예정임. 

• 이 손익 측면에서는 기술 이전과 공동 연구 체결에 따른 계약금액, 총 수익 인식

과 기타 영업외수익으로 예상되는 유의미한 금액이 예상되고 있고, 비용 측면에서

는 효율적으로 비용이 많이 나오겠지만 필요하다면 파트너사와 논의를 통해서 임

상 비용의 마일스톤 조절을 해 나갈 것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음. 

• 또한 자기 자본 측면에서는 과거 발행했던 전환 사체의 상당수가 올해 전환이 이



루어졌거나 또 전환이 이루어질 예정임. 따라서 자본이 확충될 예정이고 스톡옵션 

행사 등을 통해서 보완적인 지분 확충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바이오텍들이 법차손 관리하기 어려운 이유가 이 R&D 비용 같은 경우에는 자산

화하기 어렵다라는 재무 기준이 있고 그리고 계약금 같은 경우에는 관련 의무의 

이행 기간 동안 수익 인식이 담보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용은 빨리 진행되고 

수익 같은 경우에는 늦게 인식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음. 그래서 영업이익을 단

기적으로 창출하기 힘든 바이오텍들은 이러한 법차손관리가 꽤 큰 골칫거리에 해

당하는데 올릭스도 흑자 전환을 하기 이전까지는 이 법차손 인지에 대해서 관심

이 되겠지만 저희는 이 3년의 기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관련된 리스크가 발

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예정임 

• 참고로 올릭스도 이제 곧 1분기 분기 보고서가 나올텐데 관련해가지고 릴리 계약

금과 관련된 매출액이 표기가 될 예정임. 근데 마찬가지로 이제 임상 1상을 완료

할 때까지 시행 의무를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수령한 계약금은 안

분의 수익료로 인식될 예정이고 그래서 우리 1분기 분기 보고서에 약 두 달 조금 

안되는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제 매출액으로 하면 안분이 인식될 예정임(분

기별로 나눠서 잡힌다고 설명하는 듯. 금액은 계약상 비공개) 

• 기타 자본잠식 그리고 자기 자본 미달, 계속 기업과 관련된 부정적 감사 이런 것

에 대해서는 그러한 부분분들도 저희가 관리 방법과 관련된 중요한 이슈인데 저

희는 이러한 이슈를 모두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다음은 외환 가치. 아래 3개의 그래프에서 이제 미국 달러, 호주 달러 그리고 유



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 원화 약세에 따라 외화로 지급하는 기업에 있어서

는 외환 차손 외화 환산 손실과 관련된 환율 관련된 리스크가 증가를 하고 있음 

• 올릭스 또한 미국과 호주에서 임상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임상 리스크

가 분명히 발생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릭스는 과거 기술 이전 계약에서 

달러와 유럽으로 수출을 했고 향후 수입 또한 모두 저희가 외화를 통해서 수출할 

예정이기 때문에 최근과 같은 이런 환율 상승에 있어서도 저희가 환율과 관련된 

리스크를 상당 부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세번째는 재무위험 관리 사항으로 지분 희석 관리 설명. 이미 성장세에 있는 많은 

기업들은 필연적으로 전환 사채와 같은 메자닌,유상증자, 스톡옵션등을  통해 주

식을 발행하고 이로 인해 기준 주주의 지분 가치가 훼손되는 부분이 분명 있음. 

또한 대주주의 지분율이 과도하게 낮아지는 경우에는 적대적 M&A라든지 경영 

개입 위험과 같은 경영 안정성에 대한 리스크가 증가할 수 있음. 

• 저희는 신규 발행을 통해서 기존 주주의 지분 가치가 희석되는 상황에 있어서도 

희석되는 가치에 상응할 수 있는 기업 가치 제고를 만들어낼 예정임.  

• 지금의 효율적인 사용과 연구 개발, 임상 진행에만 비용을 집중할 예정이고 이를 

통해 성공적인 임상 결과와 기술 이전을 통해 더 높은 기업가치를 이뤄내는 것을 

목표로 하겠음. 

• 그리고 회사의 동력을 가져가는 것과 주주 가치 제고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와 방법을 선택하는 최선의 결정을 할 예정임. 

 

 



• 마지막으로 현금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음.  

• 우선 단기 현금흐름임. 첫번쨰로 2025년 현금 흐름 내에서 저희가 캐쉬번이 발생

하지 않는다란 점을 강조하고 싶음. 이러한 점은 올릭스가 지난해 2024년 말에 

외부 감사를 통해서도 확인 받은 바가 있는데 저희가 작년 말에도 올릭스의 자금 

현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해 주셨고 지금까지도 자본에 대해서 우려하

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가 작년 사업 보고서를 보시면 현금성 자산이 굉장히 많

지는 않음. 많지는 않은데 이러한 자금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저희가 외부 감사인

들에게 계속 기업 경영과 관련해서 설명을 하는 것임. 

• 저희가 2025년에 특히 감사 과정에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고 저희가 아까도 

기재해 놓은 프라이버시나 어레이마운트에 대한 어느 정도 깊이 있는 논의가 됐

는지에 대해서 감사님들에게 증빙을 제출했음. 제출하고 계약서상 그래프에 있는 

계약 금액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여줬을 때 감사인 측에서는 회사가 들어올 

때 시가 회사가 25년 정산 비용 및 기존 운영 비용으로 지출한 비용을 충분히 허

가할 수 있다라는 걸로 했고 저희가 작년에 자유수인 감사의 마지막 해여서 이럴

때는 감사인들이 엄격하게 검사를 진행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충분

히 해결해 낸 점. 

• 그리고 2026년에는 2025년보다 더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신규 기술 이전 

계약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존 언급된 두 계약을 통해서 마일스톤 수

치를 예상할 수 있고 그 수치 금액으로 인해 2026년 현금 흐름은 2025년 대비 

더욱 양호한 현금 흐름을 발생 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마지막으로 자금조달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

희가 아직 자금 조달에 대한 부분들이 의사 결정된 부분은 없음. 중요한 공시 사

항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우려를 하실 때도 있고 여쭤보시긴 하지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기재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어떤 이벤트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할 예

정임 

• 우선은 저희가 OLX301A의 황반변성 치료제가 이번 분기 안에는 임상 1상 결과가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저희가 임상 결과를 확인해서 추가적으로 자체 임상

을 진행할지에 대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음. 초기 단계의 기술 이전을 통해서

도 저희가 기술 이전 레코드를 늘리고 어떤 현금 흐름의 개선을 가져올 수 있지

만 사실 저희 측에서는 어떤 PoC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확인하고 기술 이전을 

한다면 초기 임상 단계 대비해서 훨씬 더 좋은 규모의 기술 이전을 완료할 수가 

있음.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되고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음. 



• 그리고 다가오는 공동 연구 계약도 지금 거의 막바지에 있는데 공동 연구 계약 

체결 이후에 개발 전략에 대해서 파트너사와 논의를 해야되고 어떠한 개발 전략

을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필요한 자금에 대해 확장이 될 것 같음. 

• 아까 연구소장님이나 대표님이 얘기하셨던 저희의 어떤 새로운 플랫폼에 대한 개

발도 이런 선제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자금을 아껴

가면서 조달 없이 올해 내년에 이렇게 진행을 할지 아니면 이러한 기회가 있을 

때 과감하게 투자하고 투자를 위한 혹은 자금 조달을 적시에 진행하는 것이 필요

할지 계속적으로 고민을 해야될 것 같음. 

• 저희는 이러한 자금 조달에 있어서도 항상 제가 생각하는 건 명확한 자금 조달 

근거를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음. 단순히 운영 비용이 모자라서 자금 조달

을 하겠다 이게 아니라 저희가 조달한 자금을 어디에 활용할 것인지 분명하게 목

표를 가지고 자금 조달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과 시기를 찾아서 자금조달을 진행하고자 함. 

 

• 마지막 발표 주제로 올릭스 현황 및 상호 비전에 대한 이동기 대표이사님의 보고 



 

• 제가 준비한 내용은 앞의 내용을 요약하고 강조하는 정도가 될 것. 

• 먼저 우리 캘리킴 박사님께서 글로벌 탑 3 RNAi 기업이 되었느냐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 IR 부분에 보면 저희의 목표가 2025년까지 글로벌 탑 3 RNAi 

기업이 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기 때문에 이번 릴리를 계기로 한번 돌아본 것이

었음. 

• 소위 얘기하는 2000년에서 2010년 사이에 RNAi 붐이 한창 일었을 때 각자의 독

자적인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소위 퓨어 플레이 RNAi 컴퍼니는 앨나일

램 어로우헤드 다이서나 사이언스 올릭스 3~5개 정도의 회사로 평가가 됩니다. 

근데 그중에 다이서나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노보노디스크에 인수가 되었음. 그래

서 남아있는 4개 회사 중에서 저희가 사이언스보다 시총 면에서는 지금 3위정도 

됨. 다시 말해서 탑3가 중요한게 아니라 저희가 이런 글로벌 메이저 RNAi 플레이

어들과 여러 가지 면을 평가했을 때 어느 정도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게 되었다

는 점을 스스로 자평하고자 함. 

• 다음으로 앞으로 그럼 올릭스가 어떤 업사이드를 가지고 있느냐 가질 것이냐 부

분에 대해서 잠깐 요약해서 말씀드림  일라이 릴리 같은 경우 당연히 지금 현재 

체결된 딜 임상을 잘 진행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계속 마일스톤을 수취하고 

또 적응도 확장되고 이런것도 중요하겠으나 이제 MARC1 관련된 듀얼 타겟 

siRNA를 개발할 경우 추가적인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저희가 연구소에서 듀얼 타겟의 파트너로서 몇 가지 타겟들을 선정해서 지

금 전사적으로 시험을 열심히 하고 있음. 그래서 이 부분이 잘 만들어질 경우 추

가적인 이익이 또 발생할 수 있는 포텐셜 업사이드가 존재함 



• 그리고 이뤄질 것으로 확신하고 있는 공동 연구 모발 재생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 

의사와의 친밀한 협력 속에 저희가 다양한 공동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그리고 공동 연구로 시작되지만 긍정적인 결과가 만들어졌을 경우 

약의 확장이 가능한 부분이있음. 

 

• 301A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건성 황반 변성 쪽으로 굉장히 유망한 그런 후보 물

질이라고 생각하고 있음. 임상 결과가 그 부분을 더 잘 뒷받침하고 있다고 생각

함. 거기다 최근에 연구소에서 안구건조증 쪽의 효력까지 합치면은 사실 굉장히 

훌륭한 새로운 개념의 치료제가 될 것이라고 기대함 

• 현재 복수의 빅파마와 기술 이전 논의 중이고 또 최근 들어 굉장히 매력적인 제

안까지 들어와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데 이런 논의가 금방 끝날 

수도 있고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음.(스핀오프 제안 받은 듯) 이와 별개로 저희는 

나름대로 짧은 2a상을 통해 휴먼 PoC를 확보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음. 왜냐하

면 우리가 휴먼 PoC가 확보되었을 때 약물의 가치가 극대화..투입하는 비용대비 

약물의 가치가 극대화되는 소위 플렉션 포인트라고 함 

• 여건이 된다면 301A는 2a상까지 완료해서 훨씬 더 높은 밸류로 파트너링을 하는 

전략을 계획하고 있음. 

• 연구소장님도 말씀 드렸지만 Extra-hepatic delivery로 새로운 타겟들에 대한 약물

을 개발하는 것이 핵산 치료제 분야의 정말 베스트 프론티어 라고 생각함.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 내부적으로 저희 샌디에이고에 있는 Chemistry 팀과의 협력을 통

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 개발을 했고 좋은 결과들을 내고 있는데 보니까 에로우헤



드랑 앨나일람도 하고 있었음 

• 고무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GalNAc 같은 경우 앨나일램 선도 기업들보다 저희가 

한 7~8년 정도 기술적으로 뒤져있었음. 이 지방조직 타겟팅 같은 경우에는 격차

가 생각하기엔 한 6개월 그래서 아무리 많은 1년 이내의 격차. 굉장히 선도기업

들과의 격차를 많이 좁혔다 생각. 저희가 대담하게 이쪽 장기에서 발현되는 새로

운 타겟들에 대해서 약물 개발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음.  

• 그래서 심혈관 대사 질환 쪽 관련된 복수의 타겟에 대해서 임상을 진행 중이고 

희망은 내년 말이나 내후년 초에 IND를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스피드를 

내는 것을 목표로 함. 

• 마지막으로 현금 흐름 관련돼서도 우리 CFO께서 말씀하셨지만 올해 기대되는 영

업수익 그리고 기타 수익을 포함할 시 현금 흐름적으로 창사이래 첫 흑자로 전환

될 것으로 확신함. 그래서 이 부분이 올릭스의 가장 의미 있는 마일스톤 중 하나

가 될 것이라 생각함. 

• 또 저희가 체결했고 또 체결할 이런 글로벌 기반 마일스톤 연구 개발이 잘 진행

되서 내년에 저희가 기대하는 마일스톤들이 수취될 경우 내년에 흑자 폭은 더 증

가할 것으로 기대됨. 그래서 이러한 연구 개발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캐시 

플로우를 더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에도 열심히 노력하겠음. 

• 2025년이 됐으니까 또 비전 2030을 저희가 만들어야 되는데 2030을 그 다음 중

장기 전략은 이런 거 해보고 싶어 말씀드리기보다는 좀 더 긴 호흡으로 시간을 

가지고 인력이라든지 자금 상황을 고려해서 하반기에 개최할 R&D데이에서 좀 

더 명확한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음 

 

Q&A 

Q. 104C에 대한 질문, 효과를 보려면 바르거나 주사제 두 가지로 가능하다고 했는데 바

르는 거는 화장품이나 기타 응용 제품이 될 것 같고 주사제는 치료제인데, 말씀하신 과

정에서 104C L/0를 하지 않겠다 라고 하신게 지금 임박하게 나올 포괄적 연구 개발 계

약과 관련 있는지? 

A. 노코멘트 (이건 다 아는 우리끼리 언어 같은데). 

Q. 딜리버리 관련해서 간 외 조직 타겟으로 하는게 흥미로움. 앨나일람에서 사용하고 있

는 지방세포 타겟 기술과 어떤 점에서 차이? 

A. 앨나일램같은 경우 아직까지 임상에 진입한 프로그램은 없음 . 발표자료를 보면 앨나



앨램은... 

앨나일램 어로우헤드는 지방 파이프라인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음. 사실 이제 어로우헤드

랑 저희랑 비슷함. 저희는 지질을 붙여서 전달하는 방식. Alnylam 최근 얘기한거는 스몰 

몰레큘을 붙힌다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고 있음. 저희가 봤을 때 확보한 데이터

가 업계에서 충분히 경쟁력있다고 봄 

Q. 티슈 디스트리뷰션이 디스크에 굉장히 확장성을 결정하는 큰 치료제로 최근 라인이나 

아니면 항체 RXI? 거쳐가고 이제 타겟을 전달하고자 하는 조치들도 많이 개발돼 있는걸

로 알고 있는데 우리 회사에서 단밸질에 컨쥬게이션 해가지고 이스트리베이션하는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가고 있는지? 

A. 저희도 관심 많이 가지고 있음. 항체 소위 AOC (antibody oligo conjugate) 저희도 이

전부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기본적으로 연구 개발을 좀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갈

낙 쪽으로 집중하다 보니 아직까지 어떤 넥스트 스텝으로까지 넘어가지 못했음. 결국 생

각해보시면 예를 들어 항체는 항체의 전문으로 하는 그룹이 있는 회사가 있을 수 있고 

여러 팀이 있을 수 있음. 저희는 siRNA 핵산에 아주 깊은 엑스퍼티즈를 가지고 있기 때

문에 내부적으로 다 하는 것보다 항체 혹은 단백질 기반 전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파트

너와 협력을 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협력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저희

가 탐색 중 

Q. 두가지 질문, 하나는, 지방산 측정방식이 울트라 사운드를 시켰는지? 황반변성 임상에

서 시야 개선을 보여주었는데 황반변성 두께와 시야개선은 어떻게? 

A. 그것까지 보여드리면 시간이 너무 복잡해짐.  

• 올릭스에서 안과파트 자문을 맡고 있는 박성욱, 말씀하신 부분이 두 가지를 물어

보셨는데 첫 번째는 시야가 아니고 시력 부분을 평가하는 부분이 하나 장표를 봤

었고 또 하나는 황반 두께 물어보셨는데 이 황반 두께 부분은 모두가 관심 있는 

이유는 당연히 이전에는 약이 개발이 되는데 황반의 두께와 시력의 상관관계가 

있으니 그거를 보는 지표로 이제 활용하는게 있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상 시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말기 단계에 흉터도 좀 많이 있고 두께가 측

정되기에 되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환자별로 개별적으로 

판단하는게 맞다고 판단이 되고 두께에 대해서 측정을 않아도 문제가 없을 것 같

음 

Q. siRNA같은 경우 임상에 들어갈 CMC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힘들걸로 알고 

있는데 올릭스 같은 경우 자체적으로 해결하는지 아니면 외부 CDMO를 이용하는지 

A. 일단 CMC부분을 말씀드리만 siRNA의 CMC는 굉장히 확립이 잘 돼있음. 저희 같은 



경우 개발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면 케미스트리 랩에서 다 합성을 함. 거기서 이런 

합성전략이라든지 확립한 다음에 라지 스케일로 가는데 우리 뭐 갈락같은 경우 2kg 합

성을 하고 있음. 국내에도 우선 올리고 펩타이드 합성 CMO가 있고 당연히 미국에도 여

러군데 있음. 그래서 저희가 현재까지 여러 개의 large 스케일 GMP 퀄리티 물질들을 

CMO를 통해서 만들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실패한 적 없고 굉장히 FDA 규제 수준

을 만족하는 가이드라인으로 만들고 있음 

Q. 오늘 처음 301A 안구 건조증 점안제에 말씀. 기존 안구건조증 점안제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301A를 사용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기대효과가 있고 어떤 치료 효과가 있는지? 

A. 지금 질문주신 내용은 파이프라인으로 개발되고 있는 MyD88 타겟의 301A의 확장에 

관한 부분을 질문주심. 저희가 301A 프로그램 자체는 아까 보신 것처럼 습성 및 건성 

황반변성을 대상으로 개발을 했었고 투여 경로 자체는 유리체 강내 주사였음. 그리고 이 

약 자체가 일단 임상에서 안전한 것이 이제 가장 큰 성과 중 하나였고 추가적으로 건조

증으로 확장을 하게 된 이유는 안구 건조증이 발생하는 여러 가지 기전 중에 염증에 관

련된 것이 밝혀져 있음 

그래서 안구 건조증의 치료약 중에서 부족한 물을 보충하는 방식이 있겠고 아니면 물을 

성분을 좋게 만드는 방법이 있지만 특히 염증을 조절하는 기전은 아직까지 약이 개발되

는 데 있어서 충분히 경쟁력 있는 분야라고 보고 있음. 처음에 잠깐 기전을 보여드렸지

만 MyD88같은 경우 염증 기전에서 상당히 좋은 타겟임. 실제로 전임상 동물 실험 결과

에서도 유전자가 억제된 쥐에서는 안구 건조증 측면에서 상당한 효과를 보이는 것을 알

고 있음. 저희가 약제를 변경하려면 또다시 승인을 받아야되고 허가를 받아야 되는 복잡

한 규제 절차들이 있는데 이미 일상에서 안전한 301A 약이 그대로 안약으로 활용하면 

개발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도 테스트 하고 있

음. 기대했던대로 동물 실험에서는 잘 나오고 있음.  



 

 

 

Q. 104C 관련해서 파트너사와 계약 및 향후 계획에 관한 질문. 말씀하신 피부 및 모발 

재생 관련 공동 연구는 연구비 지원을 받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하셨고 이어서 파트너사

는 필드에서 타사 지분 투자를 준비 중이며 그 그림에 우리도 들어가 있다고 하신 것 같

은데, 공동 연구 개발비를 지원받는 계약서에서 올릭스가 연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비는 얼마인지와 그 개발비는 일시에 수령하는 것인지 아니면 분기 등으로 분할해서 

지원받는 것인지 궁굼. 그리고 104C 딜 파트너사가 우리 올릭스의 지분 투자까지도 논의

되고 있는 것인지 궁굼 

A. 저희가 계속 말씀드린 모발 관련 공동 연구 관련해서는 안타깝게도 앞에서 우리 BD

께서 말씀하신 내용 외에 저희가 많은 말씀을 드리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 특히 현재는 

더 그럼. 그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림.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논의하는 내용은 단순

한 소위 얘기하는 위탁 주고 이런 형태가 아니라 굉장히 큰 스케일의 상당한 규모의 연

구 공동 연구가 될 것이라는 정도까지 말씀드릴 수 있음. 공동 연구원 내에는 피부와 모

발과 관련된 올릭스 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아이템들이 들어갈 수 있겠음. 저희가 구체적

으로 얘기하는 아이템들은 당연히 있습니다만 파트너 회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공개를 꺼리고 있는 상황이라 송구하지만 현재로서는 뭐가 들어가고 뭐가 어

때요 이런 부분이 좀 말씀드리기 어려움 

Q. MARC1 플러스 듀얼 타겟팅 플랫폼으로 개발하는 물질은 혹시 어느정도 단계로 개발

되어 있다든지 자료 보면 개발할 경우 릴리가 우선협상자로 되는데 그런쪽으로 개발하는

거는 릴리에서 좀 더 저희한테 요청을 많이 한다라는건가? 

A. 내부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진행하고 있는건 진도는 MARC1물질이 이쪽. 그 다음 신규 

타깃 물질이 있는데 각각의 것을 도출하고 시행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붙이게 돼서 이

제 동물의 표시를 보게 되면 그때부터는 릴리랑 얘기를 시작할 수 있게 될 것 같고 저희

가 생각하는 건 올해 중에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논의가 시작되는건 충분히 가능할 것으

로 보고 사실 어떤 타깃을 하는지에 대해서 업계에서 이제 많이들 추구하는 타겟들도 있

고 릴리가 조금 더 선호하는 타겟이 있기도 함. 그래서 동시에 다 공부를 하고 이쪽에 

많은 역량을 집중해서 가급적 빨리 진행하고자함. 


